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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research studies socio-cultural hegemony change focused on male society through contemporary id-

eal masculine images of Asian men (especially Korean and Chinese men). Participants were: South Korean

men in and around Seoul and Chinese men in Beijing and Shanghai. The youngest survey participants in

their 20's and the oldest in their 40's were asked about their present men's appearance images and masculi-

nity as well as asked to evaluate satisfaction with their own style, and interest in fashion trends on a 5-point

Likert scale. In this research, an ideal masculinity was tested by 6 characters (traditional masculinity, macho

masculinity, androgynous masculinity, adolescent masculinity, trendy masculinity, and general masculinity)

as male avatars. Asian men's consciousness of an ideal masculinity image has moved gradually from tradi-

tional masculinity to trendy masculinity, leading to new roles in a socio-cultural agenda. Korean and Chinese

men are more interested in appearance and notice fashionable styles to be trendy that follow the latest fash-

ion because most other Asian men reflect a traditional masculinity as an ideal appearance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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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전통적으로 동양에서는 강인함과 냉철함이 ‘남성’을

대표하는 특성으로 여겼다. 그러나 20세기 말부터 일어

난 포스트모더니즘과 여성주의 운동의 영향으로 현대 동

양권의 남성성은 다양한 변화를 겪고 있다. 최근 한국에

서는 남성의 예쁜 외모를 지칭하는 ‘꽃미남’이 한국 남

성들에게 선망의 남성상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

위기는 전통적 헤게모니 남성성의 변화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최근 등장한 그루밍(Grooming)족, 노무

(No More Uncle)족과 같은 남성 관련 신조어들 역시 현

대 한국 남성들의 외모가꾸기 열풍이 사회적으로 더욱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패션업계 ‘남성’에 주목

한다 [Man began to grab]”, 2014). 이처럼 현대 사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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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들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강요되었던 강인한 남성

성에서 벗어나 외모를 통해 자신을 표현함으로써 새로

운 남성성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외모는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사적 영역 뿐 아니라 공

적 영역에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남성들에게 있

어서도 외모는 타인으로부터 평가되는 주요한 지표가

되고 있다. 사회학자 Baudrillard(as cited in Hur & Lim,

2011)는 남성의 외모이미지가 사회적 성공에 크게 영향

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외모이미지 특히 몸매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Baudrillard의 이러한 주장

은 한국의 현대 사회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듯하다.

현대 사회에서 외모를 가꾸는 행위는 더 이상 여성들만

의 전유물이 아니며, 남성들이 외모를 관리하는 것은 타

인으로부터 자신을 인정받고 싶은 개인의 사회적 정체

성 확립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Festinger

(1954), Rudd and Lennon(1994), Tajfel(1981), Tajfel and

Turner(1979)는 외모를 관리하는 것이 높은 자존감 형성

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Choi(2006),

Hong(2007), Kim(2006), Park(2007), Song(2011)의 연구

에서는 남성성을 남성의 신체이미지, 외모관리 행동, 스

타일 등을 통해 해석하고 있으며 남성성이 신체와 옷을

포함한 외모관리를 통해 표출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현대 동양권 남성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시대

적 이상미는 신체이미지, 외모관리 행동, 스타일을 통해

이해할 수 있으며 이를 분석함으로써 현대 사회에서 전

통적인 남성성의 변화를 유추해 볼 수 있다. 현재까지 헤

게모니 남성성에 관한 연구는 패션 잡지나 미디어를 통

해서만 진행되었으며 실제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검

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양 문화권

국가 중 최근 남성의 패션 트렌드가 급변하고 있는 한국

과 중국의 수도권 남성들을 중심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두 국가에 거주하는 각국의 국적

을 가진 남성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두 국가의 남성성 변화를 비교하고자 한다. 설

문에 대상이 된 지역은 라이프스타일이 유사한 도시로

한정하기 위해 한국의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중국의 베

이징과 상하이로 선정하고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남성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남성성의 유형을 고찰하고 이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남성이미지를 도출한다. 둘째, 한국과 중국 남성

을 대상으로 현재 자신의 외모유형과 이상적으로 추구

하고자 하는 외모유형을 평가하여, 현대 남성이미지 유

형과 이상적으로 추구하는 외모유형을 파악한다. 셋째,

한국과 중국 남성의 스타일 유무에 따른 자신의 외모만

족도와 트렌드 민감도의 차이를 평가한다. 따라서 본 연

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현대 사회의 남성성을 유형

별로 분류하고 실제 한국과 중국의 20~40대 남성들이 생

각하는 현재 남성이미지와 추구하고 싶은 이상적 남성이

미지를 평가함으로써 이를 통해 현재 동양 문화권 특히,

한국과 중국의 헤게모니 남성성 변화 양상을 제대로 파

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시대와 문화에 따른 남성성에 대한 일반적 고찰

1) 시대에 따른 남성성과 헤게모니 남성성

남성성(masculinity)은 생물학적 ‘성(性)’인 ‘섹스(sex)’

에 기반을 두기보다는 사회적 성인 ‘젠더(gender)’에 기

반을 둔 개념으로 사회화의 과정을 통해 남자아이가 남

성스러워지는 개념이다(Craig, 1999). 따라서 ‘남성성’은

남성으로 태어난 인간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기질과 자

격, 해야 할 도리를 의미하는 단어로서 남성으로서의 역

할수행과 직결된다(Choi, 2006). ‘남성성’은 사회적인 구

성물로 평가하는 관점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남성’이라

는 카테고리가 통시적이자 공시적으로 형성된 형태로

유동성을 가짐을 의미한다. 즉, 남성성이란 확정된 개념

이 아니라 종교, 인종, 사회적 지위, 성적취향과 같은 상

이한 요소들이 역사적으로 변화하고 상호경쟁하면서 만

들어진 개념이라 할 수 있다(Song, 2011). 제국주의 시대

에 유럽의 남성들은 원시적인 몸장식이나 우스꽝스러운

비유럽 남성 스타일과 구분되는 이성적이고 식민화된 모

습으로 그들의 우월감을 실현시켰다(Polhemus, 2000).

남자다움의 이상(理想)은 부르주아 사회를 운영하는데

필수적으로 여겨졌고, 현대 문화의 핵심으로 간주되는

가정생활과 결합하여 부르주아 사회를 규정하는데 기여

했다(Mosse, 1998). 그러나 20세기 말부터 남성성은 생

물학적 요인 뿐 아니라 사회적 환경을 통해 습득된다는

견해가 등장했다.

‘헤게모니’는 Antonio Gramsci의 계급관계에 대한 분

석에서 파생된 것으로 사회생활에서 한 그룹이 주도적

인 입장을 갖는 지배층이 피지배층에 대해 갖게 되는 주

도권을 의미한다(Connell, 1995). 현대 이전의 남성들은

공격성, 독립성, 이성, 적극성 등의 특징을 내면화시키

도록 강요받았으며, 현대 남성들은 “구속”의 성 역할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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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느끼게 되었고 비로소 구속으로부터의 해방을 시

도하고 있다(Park & Cho, 2002). 따라서 오늘날 ‘헤게모

니 남성성(Connell, 1995)’은 전통적 가부장제의 남성성

인 ‘강한 근육질의 남성’에서 화장을 하는 남성에 이르

기까지 그 스펙트럼이 다양해졌다. 이처럼 현대 남성성

은 위계적으로 배열된 구조에서 보다 다양한 사회구조

와 교차된 형태로 나타난다는 Connell(1995)의 주장처럼

더욱 복잡하고 새로운 형태로 변화되고 있다.

2) 동양 문화권의 남성성 변화

(1) 한국

한국 사회의 이상적인 남성상은 유불도의 영향을 모두

받았지만, 그 중에서도 유교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았다.

조선 시대에는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

下)하는 것이 성인 남성의 모범 답안처럼 여겨졌다. 근대

화 이후의 한국 사회는 식민주의 통치, 조국 분단, 한국

전쟁, 미군정 등의 쓰라린 역사적 경험을 겪은 후 국방

의 의무라는 강력한 이데올로기가 형성되었다(Kim, 2006;

Moon, 1998). 더욱이 30년간 집권한 군사 독재의 영향으

로 한국 남성들에게는 억압적이고 성별화된 위계질서가

일상화되었다(Kim, 2006; Moon, 1998). 더욱이 유교 사

상은 이상적인 남성상을 사회적으로 성공하여 가족을

책임질 수 있는 남성으로 확립시켰고, 그 모습은 구체적

으로 강한 근육질, 도전과 정복, 공적 영역에서 성공하

는 형태로 표출되었다(Park, 2007). 그러나 현대 한국 사

회에서 남성성은 시대의 변화와 함께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산업사회가 도래했던 1970~80년대에는 책임감을 강

조하는 가장으로서의 역할이 부각된 남성성이 요구되었

던 반면, 2000년대에는 경제성장과 소비문화의 변화로

등장한 예쁜 남자와 같은 새로운 남성성이 전통적 남성

성을 대신하고 있다(Lee & Ku, 2013). 이와 함께 유머러

스한 미소년의 남성성도 증가하는 추세이다(Jung, 2002;

Lee & Ku, 2013). 이러한 한국 남성들의 외모에 대한 관

심의 증대에 따른 경향을 반영하듯 한국 남성화장품 관

련 시장은 20~30대를 중심으로 급성장했고 2005년을 기

점으로 화장품 품목도 세분화되었다(Park 2008). 최근

40~50대 한국 남성들은 안티에이징(anti-aging)을 위해

미용 제품, 피트니스 제품, 피부 클리닉 및 성형에도 관

심을 보이며 적극적인 외모관리에 나서고 있다.

(2) 중국

Louie(as cited in Kim, 2006)는 중국의 남성성을 “문

무(literary-material)”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한다. 문무는

유교의 이상적 주체로, 정신과 육체의 성취를 통해 사회

와 개인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하였다.『Women and

Men in China(2000)』에서는 중국 고전에서 나타나는 남

성상을 백면서생, 강호호걸, 충신효자 세 가지로 분류했

다(Yi, 1998/2000). 첫째 유형은 여성화된 남성, 둘째 유

형은 무성화(無性化) 남성, 셋째 유형은 반 여성화 ·반 무

성화 남성으로, 모두 강인한 모습과는 차이가 있다. 이

러한 전통 중국 남성들의 연약한 기질은 황제만 남성으

로 인정받는 상층지배구조와 경제를 기초로 한 것에 의

한 필연적인 결과로 설명되고 있다. Im(as cited in Kim,

2006)은 중국이 근대화 과정을 거치는 동안 공산주의 이

데올로기를 채택하면서 여성 해방과 전통 철폐를 이행

하였던 것이 근대화 과정에 주요한 전환점이 되었다고

설명한다. 문화대혁명 이후, 근대의 중국 남성성은 여성

주의 해방 운동으로 변화를 겪게 되고 이로 인해 약한 남

성과 강한 남성의 극단적 모습으로 양극화된다. Zhong

(as cited in Kim, 2006)은 이를 두고 ‘변두리 콤플렉스’

라고 칭하고, 근대화 과정에서 성별 역할의 재배치에 의

한 남성의 불안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2000년대 이후 중국은 남아선호사상과 인구억제정책

의 시행으로 현재 극심한 남초 현상을 겪고 있다. 현재 중

국의 젊은 세대들은 부모 세대와 달리 자기주관이 뚜렷

하고 이기적 성향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분위

기 가운데 시대의 사회적 트렌드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 젊은 중국 남성들은 자신의 외모와 개성 표

현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중국남성 소비자 [Ana-

lysis of male]”, 2013). Value Partners Market Research

(Wu, 2012)에서 조사한 결과는 중국 남성들이 개성(個性)

(약 52% 응답)을 의복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아시아권 국가의 남성미용 관심도

에 조사한 연구(Park, 2009)를 살펴보면 일본, 한국, 중국

순으로 관심도가 나타나, 중국 남성의 외모관리 행동이

타 아시아권 국가들보다는 앞서 있으며 일본과 한국 뒤

를 이어 남성들의 외모에 대한 관심인 사회적인 대중적

관심으로까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 현대 남성의 몸과 남성성

1) 소비사회의 남성의 몸과 외모

남성에 관한 연구는 1970년대 중반 미국을 중심으로

처음 시작되었으며 남성이 사회적으로 부여 받은 성 역

할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밝히는 연구를 중심

으로 이루어졌다. 남성은 가정에서는 가장으로서 떠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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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는 경제적 책임감, 사회적으로는 자본주의의 살벌

한 경쟁체제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부담감 등이 남성의

성 역할에 대한 갈등과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또한 남

성의 심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러한 가부

장적 제도에 기반한 남성성은 20세기 이후 소비사회 안

에서 변화를 겪게 된다. 현대 ‘남성의 몸’은 더 이상 전통

적인 산업사회의 노동을 수행하는 육체로서의 몸이 아니

며 소비사회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주는 상품이 되었다.

즉 20세기 포스트모더니즘 이후, 몸이 소비의 대상된

‘몸이미지’로 의미가 변화하면서 몸을 둘러싼 인식과 담

론이 크게 변하게 된 것이다. 또한 외모는 개인의 정체

성을 투사하는 상징물로서 개인의 내적 기질과 태도를

반영하는 대상이 되었다(Hong, 2007). 이러한 인식은 보

기 좋은 ‘외모’가 지배적인 이념으로 확산되면서 남성

들 사이에서도 ‘신체를 가꾸는 것’은 자아를 구성하는

행위라는 관념의 전환이 일어났다. 더욱이 소비문화의

촉진으로 몸매관리 자체를 하나의 소비상품으로 인지

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건강하고 매력적인 몸이 새로

운 권력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현대 남성들의 몸만들

기와 함께 남성들의 외모관리에 대한 남성들의 관심이

더욱 고조되어 가는 것은 역시 이러한 시대적 흐름의 결

과라고 할 수 있다(Lim, 2005). 이처럼 현대 남성들은 타

인과 구별되는 차별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외모를 관리

하고 자아성취를 이루고 있다.

2) 현대 남성의 남성성

남성성의 유형을 분류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현재

까지 이루어진 연구는 대부분 광고, 영화, 패션 잡지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그 분류 형태를 살펴보면 시각적인

이미지를 대상으로 추출한 어휘를 분석하는 형태로 이

루어졌으며 분류에 따른 명칭에 따라 차이가 있다(Choi,

2006; Hong, 2007; Park, 2007; Song, 2011). Choi(2006)는

스타일 및 외모를 중심으로 분류하였고, Kim and Park

(2010)은 추구하는 욕망으로 Song(2011)은 남성의 몸이

미지를 중심으로 범주화하였다(Table 1). 이러한 선행연

구를 바탕으로 현대 남성이 이상적으로 추구하고자 하

는 남성이미지 유형을 재분류하면 전통적, 마초적, 트렌

디, 양성적, 소년적, 일반적 남성이미지로 나누어 볼 수 있

다. 먼저, 전통적 남성이미지(traditional masculine image)

는 20세기 후반 포스트모더니즘 시대까지도 헤게모니

남성성의 자리를 고수해 왔으며 공적 영역에서 드러나

는 남성의 권위를 강조하는 남성성이다. 이러한 경향의

남성들은 보수적인 성향을 띄며, 외모를 통해 추구하는

스타일에서도 보수적인 경향을 반영한 테일러드 수트

를 선호한다. 둘째, 마초적 남성이미지(macho masculine

image)이다. 보통 근육질의 강인한 남성미를 대변하는

마초적 남성성은 몸을 통해 남성의 신체적 강인함을 부

각시키는 남성성이다. 남성의 강인한 파워를 근육질의

몸을 통해 표출하거나 근육과 신체적 힘, 용기와 의리를

강요하는 군대 문화의 특성을 보여주는 남성성으로, 이

는 스타일은 밀리터리(military) 룩, 유틸리티(utility) 룩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양성적 남성이미지(andro-

gynous masculine image)이다. 양성적 남성성은 예쁜 남

자와 같은 여성적 패션 코드를 차용하는 남성성으로 전

통적인 남성성과는 대조를 이룬다. 양성적 남성성은 자

아도취적이고 관능적인 성 정체성을 표현한다. 양성적

남성이미지의 범주에 내포된 비주류 성향은 하위 문화

와 관련이 깊으며 보헤미안 룩, 크로스드레싱과 같은 형

태로 나타난다. 넷째, 소년적 남성이미지(adolescent ma-

sculine image)는 가벼운 스포츠와 스트리트 문화를 바

탕으로 한 남성성이다. 소년적 남성성은 미성숙한 소년

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성인 남자의 특징이 완전하

게 표출되지 않은 남성성으로 젊음과 어려보임이 강조

된다. 스니커즈, 스냅백, 티셔츠 등의 스포츠 캐주얼 스

타일을 추구하는 경향으로 나타난다. 다섯째, 트렌디 남

성이미지(trendy masculine image)는 자기자신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으며 자신의 외모관리에 민감한 남성

들이다. 이 부류의 남성들은 자신을 가꾸는 것을 자기개

Table 1. Masculinity category of modern men

Choi (2006) Song (2011) Kim and Park (2010)  Masculinity categorization

macho masculinity muscular men freedom desired type 1. traditional masculine

2. macho masculine
traditional masculinity boss men appearance desired type

3. androgynous masculine

4. adolescent masculineandrogynous sexuality mystic men sexual desired type

5. trendy masculine
adolescent masculinity softened men social-friendly desired type

6. general mascu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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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놀이처럼 즐기며 자신만의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한다. 최신 유행 아이템을 자

신의 스타일로 빠르게 해석하여 자신만의 스타일로 받

아들이고 이러한 옷을 선택하여 착용하는 경향이 있다.

마지막으로 일반적 남성이미지(general masculine image)

이다. 일반적 남성이미지는 자신이 추구하는 스타일이

분명하지 않으며 일반적인 의복의 조합이나 보편화된

일상복의 착용에 있어 뚜렷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는

부류를 지칭한다. 일반적으로 1950년대 등장한 유니섹

스 룩이나 편안한 캐주얼 웨어를 즐겨 입으며 상황에 따

른 특별한 기준을 갖지 않고 의복을 선택하는 성향을

보인다. 이 그룹의 남성들은 보편적으로 패션과 유행에

크게 민감하지 않는 부류라 할 수 있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한국의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중국의 베이

징, 상하이에 거주하는 26~45세 남성을 대상으로 이루

어졌다. 설문은 SMS(Short Message Service)를 활용하여

2013년 8월부터 10월까지 조사되었다. 조사대상은 한

국과 중국의 196명 남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한국(K)

96명, 중국(C) 100명에게 설문을 실시하였다. 그 중에

연구에 유효한 설문응답 181부(K: 86, C: 95)만을 연구

에 사용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남성의 평균연령은 <Ta-

ble 2>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한국은 30세(age ranges:

1969~1987), 중국은 33세(age ranges: 1968~1989)였다.

본 설문에 참여한 한국과 중국의 남성들의 신장과 체중

의 평균분포는 <Fig. 1>−<Fig. 2>와 같다. 이를 구체적으

로 살펴보면, 한국 남성들의 평균신장과 체중은 174.7cm

(height ranges: 161~187cm), 70.1kg(weight ranges: 56~

100kg)이였고, 중국 남성의 평균신장과 체중은 174.5cm

(height ranges: 160~184cm), 73.4kg(weight ranges: 55~

95kg)이였다. 2010년 실제 조사된 한국의 전국 20~40대

남성의 평균신장은 172.10cm, 평균체중은 72.06kg이었

다(Size Korea, 2013). 2010년에 중국 전국의 25~44세

남성 평균신장은 169.83cm, 평균체중은 69.55kg이었으

며(“2010年 民 公  [2010 national physique

monitoring]”, 2011), 동일한 연령의 베이징 남성 평균신

Table 2. Korean and Chinese participants

Korean (N=86) Chinese (N=95)

Max Min Mean Max Min Mean

Birth year 1972.0 1995.0 1984.1 1975.0 1996.0 1986.2

Height (cm) 0187.0 0161.0 0174.7 0187.0 0160.0 0174.5

Weight (kg) 0100.0 0053.0 0070.1 0142.0 0055.0 0072.5

Fig. 1. Average distribution of Korean men. Fig. 2. Average distribution of Chinese 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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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 171.20cm, 평균체중은 74.30kg로 조사되었다(“北

京市 2010年 民 果公  [Beijing 2010 natio-

nal physique monitoring]”, 2011). 중국인의 신장과 체중

이 도시별로 차이가 있음을 고려해 본다면 본 연구에 참

여한 남성들이 상하이와 베이징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중국과 한국, 각국의 남성 평균신장, 평균체중과 설문에

참여한 참가자들의 신장, 체중을 비교했을 때 평균범위

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설문에 참여한 남성들의 직종을

살펴보면 한국은 엔지니어(13.5%), 연구원(12.4%), 전문

직(의료)(10.1%) 순으로 조사되었고, 중국은 사무직 및

공무원(24.7%), 엔지니어(20.4%), 금융(9.7%) 순으로 조

사되어 각국 모두 일부 직업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직

업군의 분포를 이루고 있었다.

연구에 사용된 현재 남성이미지 사진은 현실감을 강

조하기 위해 거리 촬영을 통한 90개의 사진을 선정하였

다. 사진 선정 기준은 선행연구를 통한 남성성 유형의 키

워드를 도출하여 그에 적합한 남성이미지를 수집하였

다. 거리 촬영을 통해 전통적 남성이미지(22개), 마초적

남성이미지(11개), 양성적 남성이미지(9개), 소년적 남성

이미지(18개), 트렌디 남성이미지(14개), 일반적 남성이

미지(22개)의 총 90개의 남성이미지를 취합한 후, 석사

학위 이상 3인이 교차로 두 차례의 선별 작업을 거쳤다.

1차 선별 작업에서 각 이미지에 따른 5장의 사진을 추출

하였으며, 2차 선별 과정에서는 최종적으로 타당성 점수

가 가장 높은 사진만을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각 이미

지에 대한 스타일 선정 기준은 남성성 연구에 대한 선

행연구(Choi, 2006; Song, 2011)를 통해 선정하였다(Ta-

ble 3).

현재 자신의 이미지와 유사한 이미지를 선정하는데

사용된 사진 자극물과 달리, 남성들의 추구이미지에 대

한 자극물은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실제 인물이

주는 인상에 대한 선입견을 배제시키기 위해 아바타를

제작하여 설문에 사용하였다. Sims 프로그램을 활용하

여 문헌연구에서 제시된 키워드를 바탕으로 아바타를

제작하였다. 석사학위 이상 전문가 3인의 의견을 반영

하여 세 차례에 걸친 수정작업을 실시하였고, 타당성 점

수가 가장 높은 아바타만을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실제 사진과 아바타 이미지에 대한 2차 신뢰도 검증

은 의류를 전공하는 석사과정 이상의 14인이 참여하였

다. 참가자들은 6가지 남성성에 대한 대표 키워드를 제

시된 실제 사진과 아바타 이미지를 비교하여 5점 척도

로 객관성을 평가하였으며 이를 통해 샘플로 제시된 각

각의 이미지에 대한 신뢰도를 Chronbach's α값으로 검

증하였다. 실제 사진에 대한 전체 항목의 Chronbach's α

값은 .869였으며 전체 아바타 이미지에 대한 Chronba-

ch's α값은 .798로 높은 내적 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Table 4). 따라서 조사에 참여한 남성들은 현재 자

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외모유형과 이상적으로 추구하고

싶은 외모유형을 각각 실제 사진과 아바타 이미지를 통

해 각각 5-point Likert scale로 응답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1. 한국과 중국의 이상적 외모유형에 따른 남성이

미지

한국과 중국의 20대에서 40대 남성을 대상으로 자신

의 현재 자신의 외모에 적합한 외모유형을 선택하는

설문을 실시한 결과 한국과 중국 모두 일반적인 남성이

미지에 대한 응답이 과반수에 가까운 수치(K: 53.3%, C:

47.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전통적인 지배적인

남성이미지가 그 뒤를 이어 한국은 20.9%, 중국은 23.2%

를 차지하였다(Table 5). 이 결과는 현재까지는 남성들이

Table 3. Style code according to masculine image categorization

Traditional Macho Androgynous Adolescent Trendy General

Item

Tailoredsuit,

Trenchcoat,

Cardigan

Jacket,

Tailoredsuit
T-shirts, Jeans T-shirts, Jeans Popular items

T-shirts,

Cotton pants

Silhouette/

Style
Straight Fitted, Nudity

Slim-fit/

European Style

Loose-fit/

Boxy Style
Fitted Straight

Color Achromatic
Achromatic,

Camouflage pattern
Feminine

Pastel,

Fancy pattern

Natural,

Achromatic
Black, Navy, Grey

Accessory Neck-tie, Loafer
Belt,

Bold accessory

Sunglass,

Hanker Chief

Snap bag,

Sneakers

Sunglass,

Beauty items
Snea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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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외모를 지나치게 유행을 반영한 스타일로 관리

하지는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과 중국의 남

성들이 생각하고 있는 현재 자신의 남성이미지 유형이

일반적인 남성이미지 이외에 전통적인 남성이미지가 공

통적으로 높게 나타난 점은 역사적으로 아시아권 안에

서 유사한 남성성 유형이 현대에 이르기까지 유사한 영

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설

문의 결과, 흥미로운 점은 한국 남성들의 이상적 외모유

형에 있어서 전통적, 트렌디, 일반적 남성이미지가 서로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 한국 남

성들 사이에서 헤게모니 남성성의 혼재 즉, 현 사회는 어

떤 특정한 남성성을 대표적인 헤게모니로 지칭하기는

어려운 시점이며 이는 헤게모니 남성성이 과도기에 있

음을 단편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전통적인 남성이미지

(31.4%)에 뒤를 이어 트렌디 남성이미지(30.2%)가 근소

한 차이를 보이며 뒤를 잇고 있다는 점 역시 의미있는 결

과라 할 수 있다(Table 6). 이는 현대 한국 사회에서 남성

들의 외모관리 및 트렌드에 대한 관심이 실제 대중적으

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이러한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이

해할 수 있으며, 남성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남성성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흥미로운 것은 현

재 자신의 남성이 미지를 전통적인 남성이미지(20.9%)

로 응답한 응답자 중 이상적 이미지로 전통적인 남성이

미지를 선택한 응답자가 없다는 점이다. 현재 자신의 이

미지를 전통적인 남성이미지로 응답한 응답자들 역시

‘나는 트렌드에 민감하다’(p<.05)고 평가하고 있었으며

자신이 이상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이미지로 트렌드를

반영한 스타일을 선호하고 있어 앞으로 자신을 트렌디

한 스타일로 변화시키는 것에 긍정적인 입장임을 엿볼

수 있었다.

Table 4. Sample and ideal image of masculinity

Traditional Macho Androgynous Adolescent Trendy General

Selected

sample image

(α=.869)

Ideal image

(α=.798)

Table 5. Appearance types by nationality

Nationality

Frequency

χ
2

Traditional Macho Androgynous Adolescent Trendy General

n (%) n (%) n (%) n (%) n (%) n (%)

Korean (N=86) 18 (20.9) 2 (02.3) 07 (08.1) 4 (04.7) 10 (11.6) 45 (52.3)
1.806

Chinese (N=95) 22 (23.2) 3 (03.2) 12 (12.6) 5 (05.3) 08 (08.4) 45 (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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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남성들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남성성이 한국보

다 약간 높은 33.7%, 트렌디 남성성이 24.2%로 전통적

남성성과 트렌디 남성성 사이에는 9.5%의 격차가 나타

났다. 이는 중국 남성들이 아직은 한국 남성들에 비해 유

행과 트렌드에 소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

다. 또한 이 결과는 현대 한국과 중국의 남성들의 트렌드

에 대한 관심 증가와 함께 이상적인 외모유형이 예전보

다 트렌디하고 유행에 민감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경향은 헤게모니 남성성 변화까지 영향

을 미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2. 스타일 유무에 따른 외모만족도와 트렌드 민

감도

현재 한국 남성들의 이상적 외모유형은 중국의 남성

들에 비해 좀 더 빠르게 변화고 있다. 이는 스타일 유무

에 따른 자신의 외모만족도 상관관계 결과 분석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중국 남성들은 ‘자신

의 외모만족도’와 ‘자신을 돋보일 수 있는 스타일을 가

지고 있는가’하는 질문에 대한 결과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한국 남성들의 경우 ‘자신만의 스

타일을 가지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높은 외모만족도

(p<.001)를 보이고 있었다(Table 7). 또한 트렌드에 민감

한 정도에 대한 응답에서도 자신의 스타일을 구체적으

로 가지고 있는 한국의 남성들은 높은 트렌드 민감도(p

<.001)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7). 그러나

중국의 남성들은 현재까지 자신의 스타일 유무와 트렌

드 민감도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현재의 한국 남성들이 중국의 남성들에 비해

보다 적극적으로 유행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또한 한국

남성들이 중국 남성들에 비해 자신의 외모를 돋보일 수

있는 스타일을 추구하는 것에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현대 한국 남성

들의 외모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

으며 기존에 사회적으로 가부장적인 남성성이 강조되었

던 한국 사회가 확실한 변화를 겪고 있음을 단편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현대 한국 남성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

는 외모유형을 통해 현대 사회에서 헤게모니 남성성의

변화 양상을 예측할 수 있으며 한국 사회에서 트렌디 남

성성이 새로운 헤게모니 남성성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남성들의 이상적인 외모

유형의 변화는 시대의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남

성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중국의 경우 한

국에 비해 현재까지는 전통적인 남성성이 좀 더 헤게모

니 남성성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이는 시간이 흐름

에 따라 앞으로 더 많은 변화를 갖게 될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다.

V. 결 론

현대 사회에서 남성의 외모에 관한 관심과 영향력은

사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공적인 영역에서까지 점차 증

가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동양에서는 강인함과 냉철함

이 남성들의 특성인 것으로 여겨져 왔지만, 20세기 말부

터 일어난 포스트모더니즘과 여성주의 운동의 영향으로

21세기 현대 남성성은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본 연구는 동양 문화권 안에서 변화하고 있

는 한국과 중국의 남성성에 대해서 비교 문화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20~40대 남성을 중심

Table 6. Ideal appearance types by nationality

Nationality

Frequency

χ
2

Traditional Macho Androgynous Adolescent Trendy General

n (%) n (%) n (%) n (%) n (%) n (%)

Korean (N=86) 27 (31.4) 2 (02.3) 2 (02.3) 05 (05.8) 26 (30.2) 24 (27.9)
8.057

Chinese (N=95) 32 (33.7) 3 (03.2) 8 (08.4) 12 (12.6) 23 (24.2) 17 (17.9)

Table 7. Individual style differences in appearance sa-

tisfaction and trendy sensitivity

Variable

Individual style

t

Yes

(n=53)

No

(n=33)

Mean

(S.D.)

Mean

(S.D.)

Appearance satisfaction
3.11

(0.80)

2.03

(0.80)
−19.21***

Trendy sensitivity
3.35

(0.87)

2.69

(1.01)
−19.53***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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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현대 헤게모니 남성성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다

음과 같은 6가지 남성이미지로 분류하였다. 첫째, 전통적

남성, 둘째, 마초적 남성, 셋째, 양성적 남성, 넷째, 소년

적 남성, 다섯째, 트렌디 남성, 여섯째, 일반적 남성이다.

헤게모니 남성이미지 변화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6가지

로 유형화된 남성성을 대표하는 이미지를 활용하였으며

현재 자신의 외모유형과 이상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외

모유형으로 나누어 그 차이를 한국과 중국의 남성들을

대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이와 함께 외모만족도, 트렌

드 민감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한국과 중국의 남성들이 생각하는 현재 자신

의 이미지는 두 국가에서 동일하게 일반적 남성이미지,

전통적 남성이미지 순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를 통해 아시아권 안에서 역사적으로 유사한 남성이

미지 유형에 대한 외모유형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한국과 중국의 이상적

외모유형에서는 전통적 남성성 다음으로 트렌디 남성

성이 높은 수치를 기록해, 트렌드와 외모관리에 대한

관심이 실제적으로 일반 대중 남성들에게까지 적극적

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와 함께

헤게모니 남성이미지의 변화 양상 역시 예측해 볼 수 있

었다. 특히, 한국 남성의 경우 전통적 남성이미지와 트

렌디 남성이미지 간의 차이가 거의 미비하여 한국의 남

성들이 중국의 남성들보다 유행 및 트렌드를 받아들이

려는 자세가 더 열려 있으며 시대적 트렌드를 반영한 스

타일을 추구하려는 남성들의 긍정적인 자세를 엿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스타일의 유무와 외모만족도에

대한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 한국 남성들의 외모

에 대한 높은 만족도와 트렌드 민감도 간의 높은 상관

성을 검증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한국 남성

들이 중국 남성들에 비해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새로운 트렌드를 자신의 스타

일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

료라 할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의 이상적 외모유형 중, 세

번째로 높게 선택된 소년적 남성이미지는 두 국가 간에

6.8%의 차이를 나타냈다. 이처럼 동일한 이미지 간에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동일한 문화권이지만 세부적으로는

이상적인 남성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역사적으로 중국은 황제와 공산주의 체

재 하에서 형성된 순종적 남성성이 소년적 이미지에 대

한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하고 이러한 분위기가 현대까

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남성성에 관한 과거의 연구는 미디어와 패션 잡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실제 일반 대중의 남성성 성향을 검

증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실제 한국과 중국의 대도시에 거주하는 20~40대 남

성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실제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남성이미지를 통해 현재 한국과 중국의 남성들의

헤게모니 남성이미지의 변화를 확인하고 이상적인 남

성이미지를 통해 앞으로의 변화 양상을 예측할 수 있었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미디어나 패션 잡지 등

을 통해 드러나지 않는 일반적인 남성들 역시 전통적인

남성에서 트렌디 남성으로 자신의 스타일을 변화시키

려는 높은 의지가 있음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

었다. 남성들의 이상적 외모유형의 변화는 트렌드를 민

감하게 수용하는 남성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반영

되고 있었다. 또한 한국과 중국의 헤게모니 남성이미지

역시 과거 지배적인 남성성이 독보적인 입지를 차지하

고 있었던 것과 달리 아시아 문화권에 중심에 있는 한

국과 중국에서는 유행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수용하

는 트렌디 남성성의 영향력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

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남성의 외모 관련 인식 변화와 트렌드를 예

측하고, 새로운 문화적 코드로서 현대 사회에서 변화하

는 남성문화를 이해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베이징, 상하이에 거주하는 20~

40대 남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나 중국은 지역에 따

라 체형과 라이프스타일에 큰 차이를 보이므로 본 연구

의 결과를 중국 대륙 전체의 남성의 체형과 남성성 유

형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는 점은 본 연구의 한계점

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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